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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규
명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 제4차(중1)∼제6차(중3)의 1,573명을 AMOS 22.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
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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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youth.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573 of the 4th(middle 1) to 6th(middle 3)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were analyzed by AMOS 
22.0. First, the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youths had a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Second,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youths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Third, social 
support of multicultural youths had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Fourth, social support of 
multicultural youth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This 
result shows that the stress of multicultural youth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dual culture 
negatively affects social support, and this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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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외국 노동자 이입과 국제결
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여 다문
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다
[1]. 특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8년 12월 236.8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11년 4.7만 명에서 2019년 
13.7만 명으로 3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3]. 이
렇게 급속히 양적인 팽창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출신 국적과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오는 사회적응
에 어려움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이는 부모의 
가치관과 사회문화가 서로 다른 이중문화 속에 생활하
며 가치관에 혼동을 경험하면서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는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
을 경험한다[5].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23.45%로 가장 높으며,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부가 어려워서’ 63.6%,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53.5%로 높게 나타났다[2]. 즉 다문화 청소년
이 문화적응에 어려운 요인은 문화 차이, 학업 수행 및 
교우 관계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중문화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학습, 대인관계 
형성,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6][7].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어렵게 하는 위협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
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사회문화 상태의 변화에 적응
해 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8]. 
Finch & Vega[9]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을 ‘새
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스
트레스와 차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류문화에 동화하라는 압력을 받는 것
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한국어 실력 부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선

행연구는 다문화 청소년[1][11], 북한 이탈자[12-14] 
등과 같이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 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 이는 북
한 이탈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
울 불안, 위축과 같은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
화적응 스트레스에서 과정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정
적인 영향, 차별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1], 차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
향, 적응과정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11]
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
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
이나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나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 
자원의 하나로써 스트레스, 어려움, 고난, 위기 등을 극
복하여 적응하려는 인간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
하였다[15]. 이런 사회적 지지는 최근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6].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
건강의 관계 대한 연구를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연구
[17-19]한 결과는 첫째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받는 문
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이런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매개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탈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는 부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사
회적 지지는 다문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
강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적인 조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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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였다[20]. 다문화 중학생(2)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
에서 친 지지와 교 지지는 부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
다. 반면에 이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고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 영향
을 규명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은 정부 부처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즉 「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에 다문화 청
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서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한
정한다[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다문화 청소
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등 해
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가
족 중에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9세 – 24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3].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11]. 첫째, 외모,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된다. 
둘째, 낮은 소득수준과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급증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부모의 이중 언어와 문화, 가치
관과 행동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
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외형적 차이, 언어, 문화적 차
이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 학습,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부적
응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11].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사회문화의 상태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8], 다문화가
정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말한다[24]. 
Finch & Vega[9]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을 ‘새
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스
트레스와 차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송순택[1]은 
다문화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과정 스트레스와 차별 
스트레스로 구분하였으며, 홍진주[25]은 다문화 청소년
들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사용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류문화에 
동화하라고 받는 압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실력 부족이 문화적
응 스트레스의 원인이다[10]. 이는 다문화가정의 구성
원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
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갈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Hovey & Magana[26]는 
“언어적 어려움, 차별, 사회적 자원 부족, 소외감이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런 스트레스는 우울과 위축 등 다문화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7].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적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연구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한국
문화에서 공존하는 갈등과 압박감을 문화적응 스트레
스하고 정의하며,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와 차별 스
트레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어떤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구, 이웃

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
미한다[28]. 홍미기[15]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가족, 
친구, 이웃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
한 형태의 도움이나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 자원
의 하나로써 스트레스, 어려움, 고난, 위기 등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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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응하려는 인간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하였
다. 한미현[29]이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적 지지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성하였으며, 이런 사회적 지지
는 최근 다문화 청소년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의 요구에 대해 청소년이 대
체할 능력을 촉진 시켜 주며, 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식
과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
화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경로로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첫째, ‘사람의 심리적 기능이 정상적인 
정도’로서 1)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범주, 2) 
적응을 잘하면서 불만 없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
의하고 있다[30]. 둘째,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31]와 같이 정신건강은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등 안정적 상
태를 의미한다. 이런 정신건강의 요인으로 스트레스, 우
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에 많
이 발생하고 있다[32].

다문화 청소년들은 국제결혼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양
육을 받으면서 이중문화와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로 인
해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을 심각하게 겪을 확률이 높아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
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18.8%가 우울 혹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78.1%
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선혜[33]의 연구
에 의하면, 결혼이민 여성의 자녀들은 유아기에 외현화 
행동 문제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6세 이상 청
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미성숙과 관련한 내면적 문
제가 두드려지는 결과를 보였다. 내면적 문제의 특성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행동으로 불안, 우울, 위축 등을 
말하며, 외현화 행동 문제의 특성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로서 표출되는 것으로 공
격성, 비행과 같은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청
소년의 내면적 특성인 우울과 사회적 위축으로 구성하

였다. 이런 정신건강의 구성요소에서 우울은 간이정신
진단검사[34]의 우울 척도와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3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고찰 

4.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 청소년[1][11], 
북한 이탈자[12-14], 등과 같이 미흡한 실정이다.

송순택[1]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304명을 연
구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에 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과
정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차별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11]는 전남지역 다문화 청소년 216명을 연구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상관관계는 정
적인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차별 스트
레스는 심리적 부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응과
정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과 불안이 높아져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겨레[12]의 연구에서 북한 이탈자 172명을 연구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혜연[13]의 연구에서 새터
민 청소년 84명을 연구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적대감과 차별감은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으며, 소속감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강효림[14]의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50명을 연구
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정적인 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
신건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 이탈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에 정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
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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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에서는 과정 스트레스와 
차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하위변인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4.2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17-19]를 살펴
본다. 

먼저 이민 결혼자 [17], 국제결혼 이민자[19]를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
회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우
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매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19]. 

이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완충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
인 요소를 완화하는 효과로 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의 정
신건강 즉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문제 해결을 
돕는 기능을 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탈북자[18]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불안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은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우울감이 낮아지고, 반면에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으면 우울감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도
입국 청소년[20]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차별감은 
심리적 부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부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은 
부적인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도입국 청소년은 이주 배경으로 인하여 차별적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받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문화 청소년[36]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위축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사회
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조절 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1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우울 불안)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밝히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는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밝히고 있으나, 
매개 효과에 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33]. 이는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다문화 
학생 1,635명을 7년간(2011년∼2018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정신건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중학교 시절의 자료를 선정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제4차(중1)∼제6차(중3)를 
사용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에 
응답하지 않는 62명을 제외하고 1,573명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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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과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외생변수는 문화적응 스
트레스로 내생변수는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정신건강(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구조 관계
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 연구가설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
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
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설 2-3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측정 도구

4.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MAPS 제4-6차 조사의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이는 Hovey & King[38]의 청소년용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
하여 사용한 노충래[39]의 척도를 다시 수정한 홍진주
[3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차
별, 환경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0.72
이었다. 

4.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척도는 Dubow & Ulman[40]이 개

발한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보완
한 한미현[30]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미현
[30]의 척도는 부모지지(7문항), 친구지지(7문항), 교사
지지(6문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지지와 교사지
지는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고, 부모지지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부모지지의 α= .94, 친구지지의 α= .97, 교사지지의 α
= .96이었다.

4.3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다문화 청소년이 받는 차별에 의한 우울

과 사회적 위축으로 구성하며, 우울 10문항, 사회적 위
축 5문항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은 간이정
신진단검사[34]의 우울척도 13문항에서 10문항을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
[35]이 개발한 척도에서 5문항을 보완하였다. 본 척도
는 4점 Likert 척도로 모든 문항은 역 코딩하여 사용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우울의 α= .893, 사회적 위축의 α= .897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 아울러 연구모형에 대한 유의
미성을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SPSS 
22.0으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빈도
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는 중1에서 중3
까지의 자료임으로 횡단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산술평균으로 생성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
차 등은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검증은 AMOS 22.0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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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구조방정식의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 분석
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구조모델은 최우 추정방
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
다. 셋째, 구조모델의 잠재변수 간의 경로를 직접 및 간
접효과로 분해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모델 적합도는 
RMSEA, TLI, CFI 등 지수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간접
효과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1,573)

** p<.0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1.400
점(SD 0.290) 차별 스트레스의 평균 1.147점(SD 
0.242)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평균 3.198점(SD 
0.390), 친구지지 평균 4.077점(SD 0.583), 교사지지 
3.793점(SD 0.613), 정신건강 1.993점(SD, 0.413)으
로 나타났다. 왜도는 -.696 ∼ 1.995의 범위에서 절댓
값이 2 이하, 첨도는 -.951 ∼ 3.524로 절댓값이 7 이

하에 있으므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는 정신건강과 적응 스트레스, 
차별 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신건
강과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자료를 적

합하게 반영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과 구
조모형을 분석하였다.

2.1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을 위해서 측정 변인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확
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 p<.001

[표 2]에 제시된 것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 
.950, CFI= .974, RMSEA= .069 등으로 양호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의 경로
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p<.001) 측정변수들
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구조모형분석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3]과 같
다. [그림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수　 1 2 3 4 5 6

적응 스트레스 1 　 　 　 　 　

차별 스트레스 .628** 1 　 　 　 　

부모지지 -.219** -.271** 1 　 　 　

친구지지 -.331** -.310** .472** 1 　 　

교사지지 -.208** -.232** .456** .584** 1 　

정신건강 .300** .215** -.350** -.430** -.115** 1

　평균 1.400　 1.147 3.198 4.077　 3.793　 1.993

　표준편차 　.293 　.242 　.390 　.583 .613　 　.416

　왜도 　.920 　1.885 　-.386 　-.695 　-.243 　-.027

　첨도 　.278 　3.524 　1.677 1.475　 　.458 　.024

잠재변수 경로　 B b S.E. t

문화적응
스트레스

->

차별 
스트레스 1 .758***

적응 
스트레스 1.326 .828*** .079 16.785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1 .703***

친구지지 1.093 .809*** .046 23.786

부모지지 0.564 .623*** .027 20.811

정신건강 ->
위촉 1 .563***

우울 1.163 .893*** .078 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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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 .950, CFI= .974, RMSEA= .069 등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p<.001

[표 3]에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β=-.465, p<.001)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적인 영
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은 사회적
응 스트레스, 사회차별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β=0.183, p<.001)는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
회적 지지(β=-.542, p< .001)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
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은 친구지
지, 교사지지, 부모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검증
[표 3]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 결과(t= 13.210, p<.001)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매개 효과

*** p<.001

[표 4]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
한 효과(β= .251, p<.001)는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영향을 
검증을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제4차(중1)∼제6차(중3) 중에서 62명을 
제외한 1,57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1.400점, 
차별 스트레스의 평균 1.147점이며, 사회적 지지에서 
부모지지 평균 3.198점, 친구지지 평균 4.077점, 교사
지지 평균 3.793점이며, 정신건강 평균 1.993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464*** - -.464***

문화적응 
스트레스

-> 정신건강 .183*** .251*** .434***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542*** - -.542***

경로 B β S.E. t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465 -.464*** .038 -12.115

->  적응 스트레스 1 .828*** 　 　

-> 차별
스트레스 .754 .758*** .045 16.785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804 -.542*** .056 -14.345

-> 부모지지 1 .623*** 　 　

-> 친구지지 1.937 .809*** .089 21.726

-> 교사지지 1.772 .703*** .085 20.811

문화적응 
스트레스 -> 정신건강 .271 .183*** .050 5.458

정신건강
-> 우울 1 .893*** 　 　

-> 위촉 .86 .563*** .057 14.997

X2(df; p)=94.359(11, .000), TLI=.950. CFI=.974, RMSEA=.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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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1]. 
이런 결과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인 우울, 불안의 수준을 높아지는 선행연구들
[12-14]과 다문화 청소년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
험할수록 불안, 우울, 위축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적응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41-44]와 일치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 따돌림 등 
차별스트레스와 한국인처럼 행동하려는 적응 스트레스
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
년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 스트레스와 부모
가 외국인이라서 받는 차별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
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게 나
타났다[가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이런 결과는 이민 및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17] 
[19][45]와 일치하며, 탈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이 정신건강을 완화하는 연구[18]결
과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20]결과
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
각하는 무시, 따돌림 등 차별 스트레스와 한국인처럼 
행동하려는 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와 교사를 회피하여 사회적 지
지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2]. 이런 결과
는 이민 및 국제결혼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17][19] 결과와 일치하며, 탈북자[18], 탈북 청소년

[14], 중도입국 청소년[20], 다문화 청소년[36]의 사회
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인 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지지,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
울과 사회적 위축이 줄어들어서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
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인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
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다문화 청소
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2-3]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다문
화 청소년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민 및 국제결혼 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7][19][42] 결과와 일치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
고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
인 요소를 완화하는 효과로 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의 정
신건강 즉 우울,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완충작용이 스트레스에 직면
할 때 문제 해결을 돕는 기능을 하는 요소임을 확인하
였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받는 따돌림, 무시 등 차별 스트레스와 일
반인 같이 행동하려는 적응 스트레스는 이들의 부모, 
친구, 교사가 다문화 청소년의 모국문화를 이해하고 받
아들이는 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수준이 낮아지며, 특히 부모의 지지나 친구와의 의
사소통이 원활할 경우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
한 청소년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안정성이나 
심리적 건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신건강을 완
화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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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실천적 시사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규명한 것은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다
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
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실천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지지에 의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극복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는 
1)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따돌림 경험(33.4%), 2) 학교
생활 부적응의 원인으로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함
(54.9%), 3) 친구로부터 차별경험(64%) 등으로 나타났
다[2]. 이런 문제를 극복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저하
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친구 관계를 맺어주어서 의
사소통으로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다문화 지
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학생과 다문
화 학생들 간에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지지에 의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극복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사
로부터 차별받은 경험(9.1%)이 있으며, 학교를 중단하
는 가장 큰 이유가 공부가 어려워서(62.4%) 등 차별 스
트레스와 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
런 문제를 극복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저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 중등 교사
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문화 역량이 주
요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청소년, 

일반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지지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모와 자
녀의 관계는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는 3.56점(일반 학생 
4.03점)으로 낮으며, 부모와 대화는 전혀 하지 않음
(9.5%), 1시간 미만이 59.3%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지
원사업은 한국어 교육 17.0%, 외국인 부모 나라 언어 
교육 7.6%, 한국 문화 교육 5.7%,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이해 교육 12.7% 등으로 나타났다[2]. 이런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에서 오는 갈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 한국문
화, 외국인 부모의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이 필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문화 지원센
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서 다
문화가정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더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양적 연구와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을 밝혀
내어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
두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추후 다양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조절변수 등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송순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기
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
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 여성가족부, 2019년 다문화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9.

[3] 교육부, 2020년 다문화 청소년 교육통계,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672

[4] 김희경, “다문화가정 여성 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
형 분석,”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pp.119-158, 
2010.

[5] 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2010.

[6]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정책연
구과제 2006 – 이슈 3 -,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7]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
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 61-83, 2005.

[8] J. W. Berry, U. Kim, T. Minde, and D.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1, 
pp.491-511, 1987.

[9] B. K. Finch and W. A. Vega,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School 
Health, Vol.7, No.4, pp.152-156, 2003.

[10] 송선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과정이 자아 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강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
리적 부적응의 관계–적응 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
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2] 이겨레,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 목혜연,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
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8.

[14] 강효림, 탈북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한 연구–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15]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부부 의사
소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9.

[16] 정지민,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5.

[17] 김은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 결
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와 충남(천안·아산)지역 거주-,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0.

[18] 김미영,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감의 조절 효과,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9] 김민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
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지, 제19권, 제3호, pp.1-28, 2011.

[20] 권구택,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1]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lawnb.com/
[22]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lawnb.com/
[23] 양계민․강경균․김주영,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

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2017.
[24] 김은경, 김종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아 정체감의 
매개 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다문
화교육연구, 제9권, 제4호, pp.21-43, 2016.

[25] 홍진주,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26] J. D. Hovey and C. G. Magaña,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38, No.3, pp.223-237, 
2002.

[27] 정옥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0권, 제2호, pp.23-37, 
2013.

[28] 한국사전연구사, 간호학 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편집
부, 1996

[29] 교육심리학회 편,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

[30]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
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1]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상담학 사
전, 학지사, 2016.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 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673

[32]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 분화수준, 자아존중감 및 정
신건강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99-207, 2011.

[33] 이선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정신건강 실태와 인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4]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 요
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84.

[35] 김선희, 김경연, “아동 및 청소년 행동 문제 척도 개
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5-166, 
1998.

[36] 모상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또래 친구 
요인의 조절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제54권 
pp.67-93, 2018.

[3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패널 제1차-
제7차, 유저가이드, 2019.

[38] J. D. Hovey and C. A. King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 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y, Vol.35, No.9, 
pp.1183-1192, 1996.

[39] 노충래, “로즌 버그의 자긍심 척도와 집단 자긍심 척
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 정신건강에 관한 연
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0권, 제1호, pp.107-135, 
2000.

[40] E. F. Dubow and D. G. Ul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 Child Psychology, Vol.18, 
pp.52-64, 1989.

[41] 진은영,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
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 역량의 매개 효
과와 성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2015.

[42] 임현승,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
충효과와 매개 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2호, pp.27-45, 2010.

[43] 정혜선,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63-73, 
2016.

[44] 김창기,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231-242, 2014.

[45] 박형원, “해외 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 :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 309-316, 2010.

저 자 소 개

장 선 아(Seon-ah Jang)                  정회원
▪2018년 2월 : 칼빈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사회복지학전공)
▪2020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사회복지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고 정 훈(Jeonghun Go)                  정회원
▪2020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장 

 

 <관심분야> : 콘텐츠융합디자인


